 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거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모른다. 이론적으로 참 힘들겠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 느낌이 어느정도 인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. 아니 상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큰 실례일지도 모른다. 
  일러스트 작가 구경선은 2살 때 열병을 앓고 난 뒤 더이상 들을 수가 없었고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. 듣지 못하니 말도 못하게 되면서 화만 내는 그녀를 위해 어머니는 발음 훈련을 시키고 입 모양 읽는 법을 가르치며 일반 학교에 다니도록 도왔다. 그런 그녀에게 그림은 하나의 언어로 다가왔고, 일러스트 작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. 그녀가 꿈꾸면서 관심을 가진 대상은 토끼였다. 토끼는 귀가 큰 만큼 소리에 예민해서 듣지 못하는 자신 대신 잘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가 토끼 베니를 만들었다.
  그러나 나중에 구작가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. 병이 진행되면 시야가 점점 좁아진다. 병명을 처음 들은 때부터 넉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. 분노가 머리끝까지 가득 찼다. 처음 한 달은 울고 또 울었다. 그런데 구작가가 결국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<그래도 괜찮은 하루>라는 책을 냈다. 소리에 이어 빛도 잃어가는 자신의 이야기다. 이 책은 “눈이 보일 때 할 수 있는 걸, 하고 싶은 걸 모두 해보자”고 결심하고 만든 버킷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다.
